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화학조미료, 천연성분 앞세워 시장회복
환경연합, 식약청 기준 허술 상품명 오해 소지 … 1% 넣고도 과장광고

복합조미료에 아주 적은 양이 포함되더라도 <멸치>, <쇠고기> 등의 천연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쓸 수 있어 

소비자들이 화학조미료를 천연조미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서울환경연합이 10월16일 국제소비자연맹(IOCU)에서 정한 <화학조미료 안먹는 날>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

고 있는 복합조미료의 성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, <멸치>, <쇠고기> 등 천연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

있는 복합조미료도 3-7%의 천연 성분과 15-22%에 이르는 L-글루타민산나트륨 및 옥수수전분, 정제염, 간장

분말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천연 성분의 함량보다 포함된 화학조미료의 양이 최고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

타났다.

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표시 기준에 허점이 있어 식품명의 일부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특정 성분의 

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1% 이하의 적은 양이 포함돼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

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.

서울환경운동연합은 “화학조미료 생산기업들이 최근 쇠고기, 버섯, 해물 등 천연 성분 등을 함유한 복합조미

료를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”며 “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식약청 고시의 허점은 하루빨리 

개정돼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화학조미료 생산기업들의 관행은 과대·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

다”고 밝혔다.

서울환경연합은 천연 성분이 마치 주 원료인 것처럼 오인돼 판매되고 있는 복합조미료에 대해 ▷소비자의 

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화학조미료 성분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, ▷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일한 조건

에서 제품 함량에 근거해 올바른 제품명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국내에서는 1980년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의해 <미원>으로 대표되는 화학조미료의 유해성이 꾸준히 제

기되면서 소비자들이 화학조미료 사용을 기피해 1990년대 말 화학조미료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 

최근 다시 천연 성분을 가미한 복합조미료가 등장하면서 조미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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